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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에 
일일 65만톤 용수 세부 공급 방안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0일 동복댐 현장을 방문하여 동복댐 

운영 현황과 활용 방안을 점검하고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안정

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서남권에 새롭게 조성되는 반도체 산업단지에 공급 가능한 가용 수자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복댐의 여유량 8.8만톤/일 중 5만톤/일 활용하고, 댐 증고를 통해 

25만톤/일을 추가하여 총 30만톤/일의 가용 수자원을 확보한다. 

  주암댐의 생공용수 계획량 중 과다하게 배분되어 미사용되고 있는 7만톤/

일 중 5만톤/일과 장흥댐의 여유량 11.9만톤/일 중 10만톤/일을 활용한다.

  보성강댐에서 발전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용수 중 10만톤/일을 공업용수 

용도로 전환하여 공급한다. 

  * 보성강댐은 주암댐 상류에 위치하나 득량만으로 수계 전환하여 발전 중

  나주댐은 기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영산강 하류 말단 지역에 보다 

가까운 영산강 용수를 대체 공급하고, 절약되는 댐 용수 21만톤/일은 공업

용수로 공급한다. 



  그 밖에도 광주제1하수처리장의 하수재이용수를 역삼투막 처리를 거쳐 

일반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30만톤/일을 확보한다. 

  * 반도체 산단에서 활용되는 용수 중 50%는 일반 공정용수이며, 하수재이용수를 일반 

공정수로 활용하는 사례 존재

  한편 해당 산단에는 반도체 생산시설과 협력사들이 입주할 예정이며 일일 

65만톤의 용수가 필요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 가용 수자원 중 동복댐 30만톤/일, 주암댐 및 

장흥댐 여유량 15만톤/일, 보성강댐 10만톤/일 및 나주댐 10만톤/일으로 

일일 65만톤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용수 공급 세부 방식과 일정은 해당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여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에 적기 용수 공급을 통해 

대한민국이 대도약으로 전환하는 핵심 전략인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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